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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라 양모 스웨터를 한아름 품에 안고 매장에서 나왔

을 때는 이미 밖이 깜깜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브뤼겐 지

구를 지나 톤 로젠크란츠 호텔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다. 6

시에‘엔요르닝겐’레스토랑에 저녁 예약을 했으니 서둘러

야 했다. 물건도 다 갖다 놓고 베르겐에서의 마지막 디너를 

위해 옷도 좀 갈아 입고 무엇보다

도 핸드폰을 충전해야 했다. 

호텔에 돌아 와 준비를 하면서 황

금빛 나의 룸을 다시 한 번 잘 둘

러 보았다. 예쁘고 편안해서 들어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3

층 코너 방. 베르겐에 다시 온다면 

꼭 이 호텔에 돌아와 이 방에서 다

시 묵을 것이다. 그리그의‘페르귄

트’서곡을 들으면서 옷을 갈아 입

고 준비하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되었다. 이제 베르겐 관광 

가이드에서‘노르웨이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소개한‘엔요르닝겐’레스토랑에 가 맛있는 

노르웨이 대구 요리를 먹으며 베르겐의 마지막 밤을 멋지

게 장식하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역시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실로 

베르겐은 비의 도시이다. 마치 영원히 비가 내리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한다. 비 때문에 나는 베르겐에 오지 않

았는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이 아주 자연

스러워졌다. 나는 까만 우산을 받쳐 들고 베르겐의 빗속에 

호텔에서 5분거리에 있는‘엔요르닝겐’을 향해 걸어갔다. 

브뤼겐 골목으로 다시 돌아 왔다. 비가 내리는 골목은 어

두웠고 인적이 없어 으슥했으나 걸어 다니기에 위험하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해서 무섭지 않았다. 어제‘토 코케’에

서 저녁을 먹고 걸어 나올 때도 괜찮았으니 나는 마음을 푹 

놓고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레스토랑을 향해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49. ‘엔요르닝겐’ 에서 베르겐 마지막 저녁식사

빨간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19세기 

스타일 레스토랑이 다시 나왔다. 오늘 다시 보니‘토 코케’ 

하고 비슷한데 확실히 더 전통적인 느낌이 들고 약간 더 큰 

것 같았다. 레스토랑 안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입구에 

서 있으니 흰 셔츠를 단정히 입은 웨이터가 와서 예약을 확

인하고 구석에 있는 조그만 둥근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다. 걸어가는

데 나무 마루가 역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흰 테이블보 위에 일인용 디너 세

팅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는 내 

테이블은 구석이면서도 가운데 자

리잡고 있어서 레스토랑 안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나무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난 낮은 천장 아래 가

득 찬 19세기 스타일 가구와 그림들.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다. 그러나 그 오래된 물건들 때문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절

제된 우아함이 우러나왔다.

중년 아저씨 웨이터가 메뉴를 들고 나타났다. 정중하게 먼

저 무엇을 마시겠냐고 물어 본다. 완벽한 영국식 영어 발음

처럼 완벽한 매너였다. 화이트 와인을 좋은 것으로 한 잔 달

라고 했다. 조금 후에 스페인산 화이트 와인을 가지고 왔는

데 나무랄 것 없이 훌륭했다. 어제도 괜찮은 스페인 와인을 

마셨는데 오늘도 역시 성공이다. 와인과 함께 식전 빵을 담

은 조그만 바구니도 나왔다. 말랑하고 촉촉한 빵이 입맛을 

돋군다. 나는 애피타이저로 홍합을 넣은 크림 스프를 주문

하고 대구 요리를 시키려고 메뉴를 살폈다. 메뉴는 의의로 매

우 간단한데 맨 위에‘류트피스크(Lutefisk)’라는 요리가 있

었다.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웨이터에게 물어 보니 노르웨이

에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전통 생선 요리로 말린 대구를 불려

서 만든다고 한다. 일년 중 유일하게 이맘 때만 메뉴에 올라

오는 크리스마스 특선 대구 요리라고 하니‘바로 이거야!’라

는 확신이 들어서 나는 두말 없이‘류트피스크’를 주문했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